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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에서 연장전은‘플레이오프(Playoff)’라고 표

현하며 최종일 2명 이상의 선수가 동타가 됐을 때 열

린다. 

20일‘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플레이오프에는 다양

한 방식이 있다. 보통은 매 홀 승부가 이어지는‘서든데

스(Sudden death)’다. 상대보다 좋은 스코어를 내면 

곧바로 우승자가 탄생한다. 서든데스는 의학용어로는 

돌연사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춰 급사하

는 것을 말한다. 왜 이런 섬뜩한 단어가 도입됐을까? 

중세 검투사들은 상대를 글자 그대로 즉석에서 칼로 

찔러 죽인다. 이처럼 골프선수도 상대를 제압하지 않

고는 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든데스의 장점은 

속전속결로 우승자(quickly determines a winner)를 가

린다는 것이다. 물론 단 한 차례의 미스 샷으로 패한

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게 2~4개 홀 애그

리거트(aggregate)다. 디오픈(The Open)의 4개 홀 합

산이 대표적이다.

US오픈은 아예 다음날 18홀 연장전을 재개한다. 문

제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실제 2008년‘91홀 사투’까지 벌였다. 4

라운드에 이어 로코 미디에이트(미국)와의 18홀 연장

전에서 승부가 나지 않아 서든데스 1개 홀을 더 소화

했다. 올해부터 2개 홀 합산으로 변경한 이유다.

US오픈과 US여자오픈, US시니어오픈 등 미국골프

협회(US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된다. 

당연히 승부가 날 때까지 홀은 계속 연장된다. 디오

픈은 일단 4개 홀 합산 연장전을 치르고 그래도 동점

이면 서든데스다. PGA챔피언십은 3개 홀 합산이다. 

‘제5의 메이저’더플레이어스는 2014년부터 이 방

식에 합류했다.

골프 ‘메이저’ 연장전은 
어떤 방식으로 치뤄지나?

세계적 패스트푸드 기업인 버거킹이 2018 FIFA 러시

아 월드컵 기간에 비이성적인 마케팅을 펼쳤다가 뭇

매를 맞았다.

22일 스포츠매체‘베스트일레븐’이 AFP 통신을 인

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버거킹 러시아 지부는 공식 

SNS를 통해 대회 기간 내에 축구 선수의 아이를 임신

하는 여자에게 포상금과 함께 햄버거를 제공하겠다

는 온라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에는“기업의 사회 기여의 일환으로 버거킹

이 스타 선수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게 보상을 제공

할 계획이다. 스타 선수의 아이를 임신한 모든 러시아 

여성에게 300만 루블(약 5만 달러)을 주겠다. 또한 평

생 와퍼 버거를 주겠다. 최고의 축구 유전자를 획득한 

여성은 러시아의 미래 세대의 성공을 약속하기 때문”

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올림픽의 날(23일)을 앞두고 로잔 IOC 본부에서 한·

중·일 언론을 대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뤄낸 

한반도 긴장 완화의 성과와 베이징·도쿄 올림픽 전

망 등을 설명하면서“북한은 두 올림픽에 참여한다

고 말했다.”며“정치적 긴장 관계를 넘어서서 전 세

계가 올림픽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다.”

라고 답했다.

바흐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에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

하고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일을 해냈다며 성과를 높게 

“축구 선수 아이 임신하면 5만 달러”
버거킹 광고 뭇매

북한, 베이징·도쿄 올림픽 참가할 것

이 광고에 전 세계적 비난이 쇄도했고, 결국 버거킹

은“우리의 발언을 사과하겠다. 너무나 모욕적인 메시

지였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AFP 통신은 버거킹의 

이 광고는 대회 개막 직전 러시아의 한 정치인의 발언

을 풍자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타마라 플레트네바 러시아 공산당 의원은 월드컵을 

앞두고 한 라디오에 출연해“월드컵 기간 내에 러시아 

여성이 외국인과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

소리를 높인 바 있다. 1980 모스크바 올림픽 당시 일

부 러시아 여성이 외국인과 성관계를 가져 낳은 혼혈

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같은 일

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버거킹이 풍자를 통해 비꼬았다는 것이다. 하지

만 버거킹은 풍자의 대상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으면

서 끝내 광고를 접어야 했다.

평가했다.

유엔 제재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논란이 된 장비 지

원에 관해서는“유엔 제재는 존중하지만, 사안별로 논

의돼야 한다.”며“아이스하키 스틱 같은 장비가 제재 

때문에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데 이건 경쟁의 공정성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북한 선수가 국제대회에

서 공정하게 경쟁하려면 적절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향후 올림픽에서 탁구 등 종목에 남북단일팀 구성

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아직 논의하기는 이르다.”

며“각 종목 국제연맹 등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